
오메프라졸 수요 급증
동신 등 생산 채비 … 한미약품 제조정지 요구

국내 오메프라졸제제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오메프라

졸제제에 관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. 

오메프라졸은 역류성 식도염·난치성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등을 비롯 모든 소화기성 궤양치료

제로서의 효과가 우수해 기존의 라니티딘·시메티딘 등의 제제를 제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. 

국내에서는 유한양행이 아스트라와 기술제휴로 ` L o s e c을 `출시, 92년 4 4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였다. 유

한양행의 연도별 생산실적을 보면 8 9년 9억원, 90년 1 7억원으로 88.9% 성장했고 9 1년에는 3 3억원으

로 전년 금액대비 94.1% 고성장을 보였다. 

오메프라졸은 1 9 8 8년 스웨덴의 아스트라에 의해서 개발

되었으며 아스트라는 노르웨이·덴마크·한국 등을 비

롯 현재 2 7개국에 특허를 획득해 놓고 있다. 

국내 오메프라졸 원료 생산기업으로는 종근당이 정제형

태로 생산,특허를 획득해 놓고 있으며 한미약품에서

P e l l e t형태로 생산하고 있다. 

종근당에서는 9 3년 상반기 7 8 K G을 생산, 전량을 자체소

비했고 한미약품이 3 1 K G을 생산했다. 

오메프라졸 Base 국제가격은 K G당 6 0 0 0 ~ 7 0 0 0달러 선

으로 향후 5 0 0 0달러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. 오메프라졸 Base 1KG으로 1 1 ~ 1 2 P e l l e t이 생산

된다. 유한양행에서는 P e l l e t형태로 K G당 3 5 5 0달러에 수입 사용하고 있고 현재 원료의 국내판매는

이뤄지지 않고 있다.  

현재 국내에서 오메프라졸 완제를 생산,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유한양행을 비롯 종근당·한미약

품 등이며 보사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는 동신제약·동국제약·선경제약·중외제약

등이다.

오메프라졸은 상온에서 성상이 변화해 냉동보관을 요하는 등 수입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공급을 요

하고 있으나 종근당 등은 원료 독점 차원에서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오메프라졸은 인도·타이 등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해 P e l l e t형태로 K G당

9 0 0달러선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한편 아스트라는 한미약품이 아스트라의 특허형태인 P e l l e t형태로 제조함에 따라 법원에 품목제조금

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동국제약에도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선경·동신·중외 등에도 제품이 나오

는 즉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 9 9 3 / 1 2 / 2 0·2 7 >

Omeprazole 수요전망
(단위: M/T, 달러, 100만달러)

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997 구 분

수 요

단 가

금 액

3 0 7

5 , 2 0 0

1 , 6 0 0

3 8 0

5 , 0 0 0

1 , 9 0 0

4 5 8

4 , 8 0 0

2 , 2 0 0

5 5 5

4 , 5 0 0

2 , 5 0 0

6 5 8

4 , 2 5 0

2 , 8 0 0


